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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르딕워킹으로 남해 바래길 걸어볼까

▲ 지도자과정 자격증 수여식에 참여한 박상신 협회장(가운데)과 노르딕워킹 남해 1기 지도자들. /남해군

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걷기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
‘바래길 탐방지원센터’가 노르딕워킹 전문지도자 과정을 또 하나의 시그니처 프로그

램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어 주목된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, 지난 11일 (사)한국노르딕워킹협회(협회장 박상신)가

인증하는 노르딕워킹 전문 지도자 12명이 남해군에서 배출됐다.

이번 노르딕워킹 전문지도자 배출은 남해군과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관광공사가 후
원하고, 남해관광문화재단(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)에서 주관하는 ‘노르딕워킹 베이

직 인스트럭터(기본 강사) 양성과정(이하 양성과정)’ 1기 추진에 따른 첫 성과다.

노르딕워킹은 등산스틱과 비슷한 노르딕워킹 전용 스틱을 양손에 쥐고 걷는 일종의
사족보행 건강걷기법이다. 핀란드에서 유래하여 유럽 전역에서 20년 전부터 선풍적

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, 기존 걷기가 하체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체를 적극적으로

남해서 한국노르딕워킹협회 인증 전문강사 12명 배출 //지도자 과정 2기도 진행…군민대
상 프로그램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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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성화시키면서 걷는다.

따라서 다이어트는 물론 각종 성인병과 척추관련 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

알려져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동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.

지도자 양성과정은 바래길 자원봉사자인 바래길지킴이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, 4월
부터 진행된 1기 지도자가 이번에 먼저 배출되었다. 양성과정은 총 30시간의 실전강

의를 이수하고, 강사자격 현장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하는데, 이번 1기에서는 20명이
교육을 수료하고 테스트에 응시하여 12명이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.

양성과정 1기를 수강한 수강생들은 하나 같이 “노르딕워킹을 통해 건강증진에 큰 도

움을 봤다”며 “이렇게 좋은 것을 남해군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”는 소
감을 남겼다. 불편했던 어깨나 허리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고, 노르딕워킹으로

어깨가 열리니 골프 비거리가 10%나 갑자기 늘어나서 놀랐다는 다소 특이한 소감도
있었다.

6월 초에 진행된 ‘남해바래길 4박5일 웰니스 팸투어’에서는 이번 1기 지도자가 진행

한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아 노르딕워킹을 통한 남해 웰니스관광
활성화도 기대가 된다.

바래길지킴이 24명이 신청한 양성과정 2기에서도 노르딕협회의 협회장을 비롯한 수

석강사 5명이 남해를 방문해 실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7월 하순 2기 지도자까지
배출되면 남해군은 노르딕워킹협회가 인정하는 노르딕워킹 전문 지도자가 가장 많

은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양성과정 이후로는 매월 ‘노르딕워킹 바래길 정기걷기’를 비롯해 군민을 대상으로
하는 노르딕워킹 수시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군민들의 건강걷기를 증진시키겠다는

계획도 갖고 있다.

노르딕워킹 일반인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(863-8778)로 연
락하면 7월부터 진행될 일반인 교육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. 이구화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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